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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는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

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그러나 금년 6월에 시작된 한·중FTA 협상에 

따라 향후 약용작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약재뿐

만 아니라 식용 및 산업용으로도 이용되는 약용작물은 수급조절제도를 통

해 한약재로서 수입이 제한된 14개 품목을 제외하면 약용이나 식용의 구분 

없이 8% 관세만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함. 약용작물의 국내 소비량 중 약 

50% 가량이 수입산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실정임. 

최근에 약용작물 수입은 식용 목적이 2009년 76%로 한약재보다 높지만, 

수입 이후에 많은 양이 약용으로 전용되어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이 의문

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절품목 수를 줄이면서 장차 제도의 폐지

를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가 8%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내 생산과 가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 개선하

는 것이 바람직함. 식용과 약용으로 구분된 수입검사를 일원화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약용작물 수급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약용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엄격해진 한약재의 규

격화 추세 속에서 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에 생산농가들이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재배기술 개발이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등에 정부의 지원

과 관심이 절실함. 유통과 관련해서는 결국 약용/식용, 국산/수입산 구분의 

투명성이 관건임. 용도나 생산지 구분 없이 모두 소비자가 소비하는 식품이

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고 엄격한 검사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산 품질제고와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한

약재에 대하여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

향후 약용작물 시장도 중국산 등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이행하게 될 

것이며, 특히 국내 생산이 소비량을 충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생산농가의 영향이 클 것임. 이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내 약용작물이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약

용작물산업 전반의 효율화 및 품질고급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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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용작물 시장 동향

1.1. 약용작물의 생산 동향

▢ 약용작물은 한약재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용 원료로 이용되면서 

시장이 계속 확대

○ 전통적으로 한약재로 사용되던 약용작물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

나 화장품 재료 등의 산업용 수요가 늘고 있음

- 현재는 생산량의 30% 가량이 한약재로 이용되고 나머지 70%가 식품 

및 산업용으로 이용

○ 국내 약용작물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4.4조 원에서 2009년에 7.4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

-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240조 원에서 2015년에 281조 원 규모로 증

가할 것으로 추정

▢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대 들어 국내 약용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세

-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은 2005년 11,494ha에서 2010년에 14,423ha로 

25% 증가. 생산량은 2010년에 62,689톤으로 24% 증가

-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호당 재배면적이 

0.38ha에 불과 

 

표 1.  약용작물의 국내 생산 동향

단위: 천 호, ha, 톤, 억 원

구 분 2000 2005(A) 2008 2009 2010(B) 증감율(B/A)

농가수 37 38 38 40 38 1

재배면적 9,936 11,494 12,911 14,587 14,423 1.25

생산량 30,141 50,172 54,662 62,882 62,689 1.24

생산액 2,932 5,237 6,161 6,458 9,126 1.7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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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약용작물 총생산액은 2010년에 9,126억 원으로, 2005년 대비 

1.7배 증가

▢ 주요 품목은 산약, 오미자, 천궁, 길경, 천마, 오가피, 더덕 등

○ 2010년 생산액: 산약(3,530억 원), 오미자(1,300억 원), 천궁(1,230억 

원), 길경(930억 원), 천마(770억 원) 등이 전체 생산액의 85% 차지

- 3천 톤 이상 생산되는 품목: 산약, 오미자, 길경, 천궁, 더덕 등

- 1천~3천 톤 생산되는 품목: 독활, 사삼, 천마, 지황, 황기, 의이인 등

- 1백 톤 이상 생산되는 품목: 산수유, 작약, 강활, 구기자, 결명자, 두

충, 맥문동, 택사, 하수오, 황금, 백지, 향부자, 감초, 위유 등

○ 품목별 주산지는 산약(안동), 오미자(인제), 천궁(영양), 천마(옥천), 사

삼(북제주), 당귀(금산), 독활(금산), 산수유(구례) 등

표 2.  주요 약용작물의 생산 실적

단위: 톤, 억 원

작 물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산약 8,043 3,754 4,189 1,792 4,691 1,986 7,539

오미자 2,592 1,095 2,541 1,030 3,781 1,071 3,670

길경 3,975 427 4,264 486 5,992 697 6,184

천궁 1,203 246 1,470 441 2,031 535 3,690

더덕 8,232 611 * * 7,121 * 7,766

독활 2,180 * 1,998 * 1,219 * 1,363

사삼 8,232 * 8,611 868 2,636 242 1,351

천마 1,614 1,076 946 552 1,845 935 1,184

지황 176 36 583 136 701 116 1,132

황기 767 1,625 938 130 1,279 226 1,185

의이인 1,039 126 2,351 176 1,902 983 1,16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주: *표시는 해당 수치가 파악되지 않음. 2010년은 생산액 통계치 미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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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용작물의 수입 동향

▢ 국내 약용작물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8%

○ 약용작물 수입의존도는 2001년 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에는 48%임 

- 2008년에는 수입 급증으로 수입의존도가 63%로 증가

- 국내 부족분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실정

표 3.  약용작물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국내생산 57 60 55 63

수입 77 102 65 57

수출 1 1 1 1

국내소비 133 161 119 119

수입의존도(%) 58 63 55 4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별로는 길경(68%), 백출(97%), 지황(64%), 치자(71%), 황기(50%), 

작약(44%), 구기자(55%), 결명자(80%), 감초(94%) 등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복령, 애엽, 계피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 최근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감초는 2009년 172톤, 2010년 

266톤으로 생산이 늘고 있으나 아직 수입이 절대량을 차지

- 지황, 길경, 시호, 작약, 구기자, 황기 등은 국내 생산량도 많지만 수

입도 많음

표 4. 주요 수입 약용작물 현황(2009년)

단위: 톤, %

구 분 백출 시호 작약 구기자 길경 결명자 지황 황기 치자 감초

합 계 999 168 1,459 1,267 19,193 916 1,950 2,535 224 1,742

국내생산 26 81 816 566 5,992 184 701 1,279 64 111

수입 973 87 643 701 13,001 732 1,249 1,256 160 1,631

수입 비중 97 52 44 55 68 80 64 50 71 94

자료: 식약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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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작물 수입에서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량으로는 25%, 

금액으로는 50%

○ 전체 수입량에서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2%, 2008년 16%, 

2009년 25%임

○ 수입 단가는 한약재가 식용보다 높음

- 수입 단가가 kg당 식용은 1.2달러, 한약재는 3.7달러로 3년 모두 한약

재가 식용보다 3배 이상 높음 

- 수입 금액으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중국산(53.3%), 태국(0.5%), 인

도(0.3%), 기타 미국 등 60여 개국(45.9%)

표 5. 약용작물의 용도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7 131 101 166 65 120

식용 52 52 85 104 49 61

한약재 25 79 16 62 16 5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중국산은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향후에 수입 증가 예상 

○ 중국산 약용작물의 가격은 대부분 국내산의 20~50% 수준

- 중국 생산면적은 국내의 48배(38만 ha), 생산량은 국내의 18배(80만 톤)

- 2011년 가격 시세: 오미자(국산 28,000원/kg, 중국산 6,500원/kg), 구

기자(국산 20,000원/kg, 중국산 5,000원/kg) 

- 중국산은 시기별·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며, 최근에 내수 증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 추세

○ 현재 관세 8%로 관세인하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수급조절위원회의 수입쿼터 설정기능 없어지면 수입 크게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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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용작물 시장의 당면 문제점

2.1. 식용/약용 구분의 불합리와 부정 유통

▢ 식·약 겸용 약용작물의 품질검사 기준 상이

○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독성·안전성 검사 기준의 차이에 의해 약용

과 식용으로 나뉘어 유통

- 한약재를 소비하는 국가 중 약용과 식용의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만 시

행되고 있으며, 생산은 동일하게 이루어진 후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구분이 이루어짐

- 따라서 약용으로 부적합한 한약재는 검사 기준이 덜 엄격한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음

○ 식·약 겸용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상이하여 수입산 식용 한약

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식·약 겸용 한약재는 총 117개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관능검사는 한국종과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식용과 약용 모두 동일함

- 식용한약재의 수입검사는 관능검사 이외에 이산화황(SO2 30mg/kg 

이하)과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이루어짐 

- 동일한 식·약 공용 한약재가 한약재로 수입되는 경우 이산화황 검사 

이외에도 정밀검사로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산불용성

회분, 회분, 액스함량, 정유함량, 정량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다시 잔

류농약을 포함한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

▢ 식용 한약재가 약용으로 전용되어 유통되는 문제

○ 검사 기준이 덜 엄격한 식용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약용으로 변화되어 

유통되고 있음

- 한약재의 실질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절차가 덜 

엄격하고 원가가 저렴한 한약재를 식용으로 수입해 의약품 용도로 유

통시키는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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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고가 없고 일정기간 한약재로 수입되는 물량도 없었지만 국내

에서 해당 약용류가 한약재로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 하였으며, 이는 

식용으로 수입된 약용작물이 한약재로 전용된다는 증거임(2009년 국

회감사자료)

2.2.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역할 미흡

▢ 정부는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 보호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중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과 한약재 육종보호 등

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여 평시에는 수입을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 수급조절 품목은 1993년 70개에서 2001년 21개, 2006년 14개로 점차 

축소 추세

- 현재 수급조절대상 품목(14종): 백수오, 시호, 택사, 황금, 맥문동, 지

황, 천마,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당귀, 작약, 천궁, 황기

○ 수급조절제도 운영에서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국내 생산량과 

비교할 때 수입량이 과다 책정된다는 논란 제기

- 예를 들면 오미자의 경우 2011년 수입량이 200톤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 국내 생산량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양임

▢ 식용 약용작물의 수입 증가로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 의문

○ 1990년대 말부터 약용작물의 식용 수입이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식용이 약용보다 많아짐

- 2009년에는 식용으로 검사를 받은 약용작물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6%를 차지

- 수급대상조절 품목은 2006년에 식용이 74%, 2009년에는 9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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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약용작물의 수급조절 14개 품목 생산량 및 수입량 (2009년)

단위: 톤

구분
시
호

황
금

맥
문
동

백
수
오

지
황

택
사

산
수
유

구
기
자

작
약

천
마

황
기

천
궁

오
미
자

당
귀

국내

생산
81 1,279 394 200 701 390 355 566 816 1,845 1,279 2,031 3,781 2,813

약용

수입
87 - - 24 353 - - - 3 - - - - -

식용

수입
- 1,256 57 13 896 - 34 701 640 14 1,256 280 595 135

자료: 식약청, 한국생약협회

○ 식용으로 수입되는 약용작물이 증가함으로써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시호는 약용으로만 수입되며, 식용으로는 황금, 맥문동, 산수유, 구기

자, 천마, 황기, 천궁, 오미자, 당귀 등이 수입됨

- 수급조절 대상 14개 품목 중에서 특히 약성이 강한 지황, 당귀, 천궁 

등의 식용 수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급조절 품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장차 

폐지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식용 수입자유화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

아졌다고 판단하여 장차 폐지한다는 방침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

○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유통단체의 입장

- 대부분의 약용작물이 식품으로 자유롭게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서 한약재만 수입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

- 생산자단체가 한약재를 매점매석 후 수입을 지연시켜 시세차익을 노

리거나, 수입업자들이 통관대기 시키면서 가격을 올린 후 수입결정과 

동시에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등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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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라 수급조절제도도 폐지되어야 마땅

- WTO 협정위반 등의 국제 통상마찰 우려

○ 수급조절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생산자단체의 입장

- 국내 한약재 재배농가의 경쟁력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수급조절제

도의 폐지는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

- 수입 한약재의 유통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입산 한약재

의 불법적 유통을 부추길 우려

- 한약재 HS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수입물량 통계관리 불가

-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통상 문제를 미리 우

려해 생산기반을 포기하는 것임

2.3. 한약재 이력추적제의 시행 유보

○ 2011년에 한약재 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출

- 법안 제안 이유는 한약의 생산, 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제출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유보

-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생산자단체)은 중간유통업

자들이 로비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았다는 입장

- 중간유통업계에서는 컴퓨터로 번지(지번)별 파종시기, 재배기록, 건

조방법, 수확량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하지만 재배농가의 

고령화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

- 또한 소규모 재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다한 검사비 지출로 제조

원가의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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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약용작물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 전망

○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약용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약용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유통시스템 정비가 필요

- 또한 한·중 FTA가 타결되면 중국에서의 수입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약용작물의 생산·유통기반 강화

○ 산지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의 집적화 및 전문화 추진

- 산지약용작물의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으로 노동력·비용 절감 도모

-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의 규모화와 집단화 추진 

○ 약용작물의 전문유통조직 육성

-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이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까지 포함된 전문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전문유통조직은 생산단지와 계약거래 등을 통

해 생산·유통의 안정화 도모 

▢ 약용작물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 산지전용허가(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약용작물 재배면적의 확충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및 생산농가의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숲가꾸

기 등 사업지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추진

▢ 약용작물 수입검사 개선 및 유통이력관리 강화로 한·중FTA 대비

○ 식용과 약용으로 이원화된 수입절차를 일원화하여 식용수입 검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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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약용으로 부정 유통되는 문제 최소화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통관에서 소매 단계

까지 전반적인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식용 한약재가 약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급조절품목 중 5품목(황기, 당귀, 구기자, 지황, 천궁)이 관리

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약용작물 수급조절제도 개선

○ 현재 약용류 생산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이 분담하지만, 조절

위원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만 위원으로 포함됨

-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조절위

원회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도록 함

○ 실질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가능하도록 약용류 생산·소비 기초통계 확보

▢ 한약재 이력추적제의 도입 재검토

○ 한약재 이력추적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견을 보

이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칙적으로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제도 도입을 지

지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의약제조업체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적극 표시하고 있으

며, 자가규격제도 폐지와 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 도입으로 한

약의 안전·품질 관리가 충분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 최종적인 한약제조 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수입/국산 아니면 식용/약용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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